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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

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

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‘남용’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

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

‘월권행위’를 하거나 그 ‘지위를 이용’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

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,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

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

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.

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

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,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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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23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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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의 제목 “(職權濫用)”을 “(직권남용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목 외의 부분 중 “公務員이 職權을 濫用하여”를 “공무원이 직권을 남

용ㆍ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”로, “義務없는”을 “의무없는”으로,

“權利行使를 妨害한”을 “권리행사를 방해한”으로, “5年 以下의 懲役,

10年”을 “5년 이하의 징역, 10년”으로, “資格停止”를 “자격정지”로, “1

千萬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, “罰金에 處한다”를 “벌금에 처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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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123條(職權濫用) 公務員이 職權

을 濫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

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

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

는 5年 以下의 懲役, 10年 이하

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

하의 罰金에 處한다.

제123조(직권남용등) 공무원이 직

권을 남용ㆍ월권하거나 지위를

이용하여 --------- 의무없는

---- 권리행사를 방해한 ----

--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---

-- 자격정지 --- 1천만원----

---- 벌금에 처한다.


